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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~15시 40~70mm 비 → 12~14시 43mm 비, 14시 이후 흐림  

 1시간 단위로 강수량까지… 27일부터 바뀌는 단기예보
 - ‘3시간 동안의 날씨’를 ‘1시간 단위’로,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어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“앞으로 3일 후까지 예보(단기예보)를 「3시간 단위」

에서 「1시간 단위」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○ 그동안 단기예보는 3시간 단위(9시·12시…)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,

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유용한 날씨 정보를 원함에 따라 ,

4월 27일(목)부터 1시간 단위(9시 ·10시·11시 ·12시…)로 매시간 

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.

□ 강수량 예보는 1시간 단위의 ‘정량적인 값’으로 제공한다.

○ 기존에는 1~2시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여도 3시간 동안 비, 6시간 동안

강수량으로 표현되었으나, 27일부터는 언제 비가 시작하고 얼마나 

많이 오는지 강수량 예보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.

○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비가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, 영농활동 등

야외작업 준비에 누적강수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○ 호우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강수강도(시간당 강수량)를 시간대별로 

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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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만 , 매우 강한 비 (시간당 3 0mm 이상 )는 위험도를 전달하는

것이 더 중요함에 따라, ‘30mm 이상 50mm 미만’ 과 ‘50mm 이상’

두 가지 범주로 제공한다.

□ 기상청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△예보 생산시스템

개편 △예보관의 역량 강화 △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·운영 △내부

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상세한 예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앞으로도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

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보 서비스를 

개선해 나가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‘날씨알리미’, 기상청 누리집 

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http://www.weather.go.kr

